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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이트메탈 2024년 경영실적 발표…슬로바키아 법인 흑자전환 

<2025-03-19> 한주라이트메탈(198940, 대표이사 이용진)이 2024 년 별도기준 매출 2,394 억원, 

영업손실 98.1 억원, 연결기준 매출은 2,507 억원, 영업손실은 86 억원을 기록했다고 19 일 

공시했다.  

 

특히 슬로바키아 법인이 수요 부진속에서도 생산효율화를 통해 본격 양산 2 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고무적인 성과를 보였다. 

 

회사는 당기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회사가 보유한 생산능력과 고객사 수요 불균형을 꼽았다. 

전기차 부품 독점 생산체제를 갖추고 집중투자 했던 화산공장은 전기차 캐즘으로 가동률이 

저하된 반면 기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부품을 생산하던 원산공장에서는 생산캐파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력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부품수급 문제가 발생했다.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출품목의 납기 지연이 초래됐으며 이를 피하기 위한 50 억원 이상의 항공운송비가 발생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는 2 개년 연속 대규모 적자로 악화된 재무상황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24 년 11 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임원을 포함한 관리직 인원의 약 15% 

내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 2 월 11 일엔 ‘노사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생산 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해 공장간 인력 

배치전환과 주 3 조 2 교대 운영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주 52 시간, 통상입금, 생산능력 불균형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 

한주라이트메탈 이용진 대표이사는 “비상경영체제에 동참해준 임직원들과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힘들어하시는 주주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기업의 생존과 경영재건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친 만큼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운영을 위한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해 

뚜렷한 실적개선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